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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보험회사, 석탄 관련 금융지원 중단 시작

󰋫 일본 대형 보험회사인 다이이치 생명보험이 일본 금융기업 최초로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다고 발표했으며, 연이어 일본 최대 보험사인 닛폰 생명보험도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투자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23)

○ 본 조치는 석탄 관련 프로젝트24)에 대한 금융지원이 재정적･환경적으로 무책임하다는 인식

에서 비롯된 것으로, 양 사가 다양한 종류의 석탄 관련 프로젝트에 많은 양의 자산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탈(脫)석탄’ 움직임 측면에서 일본에 매우 중요한 진일보가 이루어진 

것임

󰋫 NRDC25)는 이를 계기로 일본의 민간 금융기관 및 일본 정부에서 석탄 관련 금융지원 정책을 

선진적인 해외 금융기관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정하고, 금융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함

○ 일본의 주요 민간은행은 석탄에 대한 금융대출･투자를 제한하는데 여전히 뒤쳐져 있음

   - 일본 은행들은 전 세계적으로 석탄 관련 프로젝트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에 속함

   - 지난 3년간 석탄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액이 미츠비시 UFJ 금융그룹은 44억 

달러, 미즈호 금융그룹은 33억 달러, 미쓰이 스미토모 금융그룹은 9억 달러에 이름

○ 일본 정부 역시 G7 국가 중 유일하게 공적금융으로 해외 석탄 관련 프로젝트에 금융지원을 

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를 

통해 일본 기업들26)의 베트남･방글라데시와 같이 기후 변화에 취약한 일부 국가 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금융지원을 함

   - 해당 프로젝트에는 일본수출투자보험(NEXI)이 보험을 제공함

○ NRDC는 일본 정부가 석탄 관련 프로젝트에 금융지원을 중단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본의 선도적인 보험회사들이 석탄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의 위험을 인정하고 변화한 만큼 일본 정부 및 민간 금융기관들도 석탄 관련 프로젝트의 

폐해를 감안하여 이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함

23) Han Chen, NRDC Expert Blog, 2018.05.08., “Japanese Insurance Companies Begin Restricting Coal Finance”,
[https://www.nrdc.org/experts/han-chen/japanese-insurance-companies-begin-restricting-coal-finance]

24) 예로 석탄 탄광 프로젝트, 석탄화력 발전 프로젝트 등이 있음 

25) NRDC(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는 비영리 국제 환경보호 시민단체로, 1970년에 설립되어 워싱턴 D.C., 샌프란
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베이징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전세계 240만 명의 회원이 있음

26) Mitsubishi Corporation, Toshiba, Mitsui, Sumitomo Corporation과 같은 석탄 플랜트 개발 업체 및 장비 제조업체들이 있음

Global News



 

24 ･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Global News

󰋫 NRDC가 참고할 만한 내용으로 언급한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유럽의 선도적인 금융기관들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금융투자･대출 중단을 검토함

   - 영국계 금융그룹인 HSBC는 석탄을 대체할 만한 발전소가 없거나 발전소의 탄소 집적도가 

낮은 일부 국가에 대한 한시적 예외를 제외하고 전 세계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해 금융투자･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음

   - 이외에도 네덜란드의 ING, 프랑스의 BNP Paribas, 독일의 Deutsche Bank 외 많은 

기관들이 석탄 발전소에 대한 금융 정책을 개정함

○ 일본수출투자보험은 독일계 거대 보험사인 Allianz와 같은 민간 보험사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Allianz는 석탄 광산 및 석탄화력 발전소의 건설･운영에 대한 보험담보를 즉각 중단하며, 

이와 같은 프로젝트에 대한 기존 계약들도 갱신하지 않는다고 선언함

   - 또한 투자회수 한계점을 개선하고, 500MW 이상의 신규 석탄 발전소 개발회사에 대해서는 

자산을 회수할 예정임

   - 나아가 모든 석탄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Allianz의 투자 및 보험 포트폴리오에서 단계적으로 

완전히 제외하는 전사적 계획을 전개시키고 있다고 밝힘

   - 2017년부터 AXA, Zurich 및 SCOR 역시 일부 또는 모든 신규 석탄 관련 프로젝트의 

보험 가입을 중단했으며, Swiss Re Plans도 이와 같은 정책을 곧 채택할 예정임




